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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막 16:15)고 명령하셨다. 이 명

령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신 명령이다. 그런데 이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님

은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사용함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토록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므로 누리는 권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마가복음 16:17-18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

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귀신을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명령하여 귀신을 쫓아

내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눅 10:19). 악한 영들은 예수님

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을 정복하심으로써 예수라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엡 1:21-22). 예수님께서 세상

의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박살내시고 무장 해제시키시며 마비시켰다(골 2:15). 이런 권세

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귀

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새

방언을 말하며”(막 16:17)라고 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

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권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권세를 가졌다. 만약 이것들 중 어느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어떤 것은 더 이상 누릴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따름이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방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이유가 없다. 방언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이다. 물론 우리

가 방언이 아닌 기도로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 그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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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리 속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의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고 말씀하신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나 혼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다. 또

한 그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주신 새 영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일을 바로 방언이라는 영의 기도를 통해

하는 것이다. 물론 방언이 아닌 기도로도 그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의 뜻일 수

가 있기에 문제이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했다. “내가 너희 모

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4:18)고 하였고, 방언의 유익을 알았기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5절)고 말할 정도이다.

따라서 방언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없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통의 시간을

갖게 하는 성령의 은사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권세이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안 받겠다고 하고, 필요 없다

고 거부하니까 받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은사를 우리 스스로 거

부하거나 제한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권세이므로 받아 누려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